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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성분 장난감 리콜 집단소송 확대
마텔, 미국 중국산 장난감 1820만개 리콜 …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

중국산 납성분 장난감 수입 판매원인 미국의 완구 대기업 마텔(Mattel)이 문제의 유해 완구를 잇따라 리콜

한데 따른 집단 소송에 걸렸다.

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는 제프리 킬리노 변호사는 8월20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정이 중국산 납성분 장난

감으로 인해 자기네 자녀가 피해를 입은데 대해 마텔을 상대로 제소했다면서 집단 소송으로 확대시킬 것이라

고 밝혔다. 킬리노는 중국산 불량 타이어로 인한 미국 피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도 맡고 있다.

킬리노는 마텔의 중국산 완구 리콜이 “첫 단계에 불과하다”면서 “마텔이 진정 사태의 심각성을 걱정한다면

서 얼마나 많은 유아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야할 것”이라고 강조했

다. 킬리노는 마텔이 리콜한 141만개의 납성분 장난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유아를 치유하기 위한 기금 설

치 등을 요구했다.

마텔은 리콜과 관련해 플로리다의 한 가정으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. 역시 집단 소송

으로 확대될 전망이다.

바비 인형 메이커인 마텔은 8월14일 43만6000개의 중국산 장난감 자동차를 리콜했으며 그 2주 전에도 97만

6000개의 피셔-프라이스 장난감을 역시 납성분 함유 문제로 리콜했다.

마텔이 리콜한 중국산 장난감은 모두 1820만개에 달했다.

마텔의 로버트 에커트 최고경영자는 앞서 리콜을 발표하면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

다.

마텔 대변인은 집단 소송건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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